
 

과외학개론 

 

SKY, 의치한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학생이 과외로 월 300만원 버는 노하우  

 



Overview 
 

 

a. Different Thinking, Different Results. 

b. 대학생 과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구요? 대학생 과외 시장이 ‘블루오션’인 이유 

c.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과외가 들어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1) 

d.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과외가 들어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2) 

e. 핵심 원리 : 전단지같은거 왜 붙이나요? 이 원리만 알면 감당 안될 정도로 과외 문의

가 폭발적으로 증가할텐데. 

f. 뼈까지 발라드릴게요. 과외 중개 사이트 안거치고도 온라인으로 과외 구하는 루트 모

두 공개 

TIP 1. 과외 중개 사이트에서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는 방법 

g. 시범 과외, 면접 TIP 

h. 학생 1명당 150만원 이상 받는 대학생 과외 강사의 노하우 : 수동적인 학생 가르치는 

방법 

I. 학생이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고, 불성실해서 골치가 아프신가요? 불성실하고 의지가 

없는 학생 다루는 방법  

TIP 2. 숙제 안해오는 학생을 대하는 방법 

j. 이제 확장하셔야죠. 과외로 월 200~300만원 만드는 방법. 

 

 

 



a. Different Thinking, Different Results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두산백과 사전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

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 또한 과외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독자분들

의 바램 때문에 읽히고 있는 것이겠지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쪽을 생산자, 그리고 돈을 가지

고 있는 쪽을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교환 행위는 서로의 욕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돈을 써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점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줌으로써 대가를 얻고자 하는 지점. 즉, 서로가 교환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서 발생하게 되죠.  

 

과외 시장에서 저희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 서있습니다. 즉, 저희가 가진 서

비스를 소비자인 학부모/학생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교환하는 걸 원하는 포지션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과외를 구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이 소비자의 포지션이 

아닌, 생산자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 흔히 과외를 ‘꿀알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를 반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기대를 하는 입장이고, 생산자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입니

다. 꿀알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과외 시장에서는 학부모, 학생들이 기대를 가

지는 입장인데 생산자가 기대를 충족시켜줄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으니 거래

가 성사될 확률이 희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산자 포지션에서의 올바른 질문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인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말

이죠. 

 

위 이야기는 어떻게 과외를 그렇게 많이 구하냐는 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매번 처

음에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학점 관리에 대외활동, 취업 준비 등등 할것도 많은 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

게 못할 것 같다’, ‘얻을 수 있는 보상 대비 내가 해야 할 노력이 많아보인다’ 등등.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생각보다 할 건 많지 않습니다.   

 

b. 대학생 과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구요? 대학생 과외 시장이 ‘블루오션’인 이유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는 어떻게 자극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행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행이 필연적으로 있어야하듯이, 

‘기대’는 ‘결핍’에서 발생하고, 만족은 ‘불편함’에서 발생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핍을 찾아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어떤 부준에서 결핍과 불편함을 느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합니다.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자식의 앞날이 창창했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남들보다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성애, 모성애도 작용

하겠지만, 자식 교육을 잘시킨 것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

회에서 ‘동경의 시선’을 받기 위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성적을 잘받는 모습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를 통해

서 주변에 자랑하고, 부러움을 받기 위한 큰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구를 충

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당장 대X마XX, 이X스, 메X스X디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스타 강사들의 강의와 

교재를 구매해서 그들의 교수법으로 풀무장한 다음, 처음에 어떻게든 학생을 구해서 성

적을 올린 결과물을 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과외를 구해야할까요? 

 

물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유

명 학원 강사를 진로로 생각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

진하게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